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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황교안 만나 단일화 제안…"보수 목소리 하나로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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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

용남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를 직접 만나 '보수 진영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공지를 내고 "최근 황 후보와 직접 만났다"며 "폭주하는 범여권의 독주를 막고 파렴치한 범죄 의혹에 연루돼 있

는 김용남, 조국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황 후보에게 전

달했다"고 했다.

이어 "서로 공개를 전제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황 후보의 답변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마지막까

지 흩어진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황 후보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2~3일 전에 유 후보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는) 내일까지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시작 전인 28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이라고 봤을 때 사실상 하루를 남겨두고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8

일까지 후보가 사퇴할 경우 사전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적힌다. 다만 본투표 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해당



후보의 사퇴 안내문만 투표소에 부착된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 후보의 5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또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전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뉴시스가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은 결과 김용남 후보 25.5%, 유의동 후보 22.4%, 조국 후보 29.3%, 황교안 후보 9.4%, 김재연 후보

6.0%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용남·유의동·조국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무선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

시장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1. jtk@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정치일반
	유의동, 황교안 만나 단일화 제안…"보수 목소리 하나로 합쳐야"

